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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S그룹, 녹색산업 대응전략 “강화”
허창수 회장, 실현가능한 대안 마련 …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도 강화

허창수 GS그룹 회장은 녹색산업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8월 27-28일 강원도 앨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열린 GS 최고경영자 전략회의에서 허창수 회장은 “자원 부족

과 환경 보전이 시대적 메가이슈가 됐다”며 “이미 녹색성장 정보와 논의가 넘쳐나는데 다소 산만해 보이는 현

상을 정리하고 대응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”고 밝혔다.

또 “많은 경쟁기업이 녹색성장을 전략적 화두로 내세우지만 진정한 성장기회를 포착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

다”며 “(녹색산업의)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자체 역량을 고려한 전략적 포지셔닝(위치선정)이 필요하다”

고 말했다.

이어 “녹색성장의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보다 바탕에 흐르는 문제해결의 원리

에 주목해 현장에서 문제를 마주쳤을 때 논의한 내용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”고 당부했다.

전략회의에는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등 그룹 계열사의 최고경영자와 사업본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녹색

산업에서 신 성장동력 발굴, 신흥시장의 사업기회, 친환경제품과 서비스 등의 주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

졌다.

신 재생 에너지의 현재와 미래, 중국의 발전과 환경 시장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초청 강연도 진행됐다.

GS 최고경영자 전략회의는 2005년 GS그룹의 출범한 이후 매년 한 차례씩 열리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

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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